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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이가 어머니에게서 태어
나는 순간 세상에서 받는 첫 인상
이 그 어린아이의 일생을 좌우한다
고 한다. 
새 학년이 되면, 학생들은 새로

운 교실, 새로운 친구, 새로운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된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첫 날 담임선생님과 첫
만남으로 인상지어지는 만남이 1년
동안의 학교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담임으로서 미리 준비해

야할 것이 많다. 1년 동안의 교육
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인생을 준비
하는 많은 소양을 길러야 한다. 시
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 시행
착오는 1년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
이 아니라 평생을 낭비하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 올 수 있다. 한 분의
선생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성공
적으로 산 경우는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이런 중차대한 만남인데 준비 없

이 만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준비된 만남은 교
사에게 필수적인 교육활동의 일환
이다. 첫 만남을 의미 있게 해 보
기 위해서 준비해야하는 몇 가지
활동을 제시해 본다.
1. 첫째 날
새 학기의 첫 시간은 앞으로 1년

동안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는
시간인 만큼 진지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때 지
나치게 사무적이지 않도록 해야 하
며 학교생활과 담임교사에 대해 두
려움을 갖게 하는 발언은 삼가도록
한다. 
가. 자신이 학생들과 함께 1년

동안 지내게 될 교실을 한 번 돌아
보고 부족한 것들 은 무엇이 있는
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나. 교사의 책상 주변을 미리 잘

정리하여 두는 것도 깔끔한 첫 만
남을 위한 준비의 하나이다. 학생
들이 교실에 들어 와서 정리된 모
습을 볼 때 안정감을 느낄 것이다.
다. 아침 일찍 교실로 가서 등교

하는 학생들을 맞이하는 것으로
첫 만남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
렇지 못한 경우에는 가벼운 인사
말을 칠판에 적어두면 학생들은

그 글을 읽어보고 선생님에 대한
설레임과 두려움이 어느 정도 해
소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1년 동안 생활하게 될

○○○담임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은 새 담임선생님이‘어떤

분이실까’궁금할 거예요.
선생님도 여러분이 누구일까 매

우 궁금합니다. 선생님은 ○○○을
참 잘한답니다.
1년 동안 즐거운 학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겠
습니다.
라. 첫 만남의 날은 보통 시업식

을 하고, 담임과의 시간을 갖게 되
지만 그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학생
들과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시간을 갖기란 어려운 일이다.
먼저 출석 부르기, 간단한 인사말
하기 및 선생님 소개를 한다.
마. 자리배치하기
학급 조직이라면 모둠, 일인일역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어떻게
구성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학급
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다. 특히
저학년에서 짝, 모둠 구성은 학부
모들의 지대한 관심사이다. 처음에
는 키 순서대로 앉히고 일주일 정
도 지난 후 짝이나 모둠을 확정하
는 것이 좋다. 1학년의 경우 조기

입학생이 있다면 더욱 세심한 배려
를 해야 한다.
1) 자리배치: 기본형(번호순으로

정하기), ㄷ자형, ㅈ자형, 모둠별,
새 날개형, 원탁형, 협동 학습형(4
인1조, 6인1조, 8인1조), 오케스트라
형, 부채형 등이 있다. 
2) 한 가지 좌석 배치 방법으로

모든 수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교
과 및 학습 내용 에 따라 알맞은
좌석배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또한 한 시간의 수업 안에서도
활동 내용에 따라 2-3가지의 좌석
배치를 섞어서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3) 자리 배치에 있어서 매우 신

중하게 고려해야 할 점 : 일제 학
습형(기본형)에 비하여 상당히 소
란스러워지기 십상이므로 상당히
많은 훈련과 교사의 의지, 노력이
필요하다.
4) 짝 정하는 방법: 번호순으로

앉기, 제비뽑기, 학교 오는 순서대
로 앉기, 007 자리 정하기, 도우미
짝 정하기, 신청서를 받아 짝 정하
기, 상대되는 단어로 짝 정하기, 모
둠에서 돌아가며 앉기, 남녀를 고
려하여 짝 정하기(같은 성과 함께,
다른 성과 함께), 같은 번호끼리
짝하기, 원하는 사람과 짝하기 등
이 있다. 

세계인구의 26%를 차지하는 한
자문화권(漢字文化圈)에 있는 우리
나라는 50년간 한글 전용(專用) 내
지 일관성(一貫性) 없는 어문정책
(語文政策)으로 한자·한문 고육의
소홀로 국민 다수의 한맹(漢盲)상
태라 안타깝기가 이를 데 없다. 
세계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발

전하여 국제화(國際化)·개방화(開
放化)로 날로 국제교류(國際交流)
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하에 동양
문화권(東洋文化圈)에 있는 중국
(中國)·일본(日本)·대만(臺灣)·
동남아(東南亞) 등 한자문화권에서
주도권(主導權)을 갖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공유문자(共有文
字)인 한자·한문교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후진국(後進國)을 면치 못
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
하다.
그런가 하면 한자에 대한 이해가

되는 가운데 한자(漢字)의 표기(標
記)에 오류(誤謬)가 더욱 늘어나
한자를 정자(正字)로 표기하기 위
해 정확하게 교학(敎學)하지 않으
면 원만(圓滿)한 어문생활(語文生
活)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자 표기
에 자신이 없으면 한글로 표기해야
지 오류자(誤謬字)로 표기해서 결
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자는 점·획(點·劃)으로 결합

되어 형성된 문자로 시대가 변천함
에 따라 자형(字形)이 변하고, 같
은 시대에서도 이체자(異體字)가
있었으며, 오늘에는 정자체(正字
體)인 해서체(楷書體) 외에 고자
(古字)·속자(俗字)·약자(略字)와
일본의 약자(略字)·중국의 간자
(簡字) 등을 혼용(混用)하고 있어

한자의 표기(標記)에 혼돈(混沌)이
되기 때문에 한자학습에서 점·획
하나하나를 정확히 표기(標記)하는
교학(敎學)의 노력이 필요하다.
근간에는 한문교육의 부재(不在)

와 부실(不實)로 한자표기의 능력
이 부족한 가운데 한자표기를 소홀
히 하는 경향(傾向) 이 있어 한자
표기의 오류(誤謬)가 많아 어문생
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된다.
중·고등학교의 교과서는 강희자

전(康熙字典)을 바탕으로 명조체
(明朝體)를 표준(標準)삼고 있는데
여타에서는 임의로 표기함으로써
한문학습의 문제점으로 지적(指摘)
되기도 한다.
한자는 다른 문자에 비해서 점·

획이 많고 다양(多樣)하고 복잡하
면서 숫자도 많아서 학습하기를 주
저(躊躇)하고 어렵다고 기피(忌避)
하게 된다. 점·획이 학습에서의
그 많은 한자에 대한 자형(字形)과
자의(字意)를 명확하게 구별 짓는
변별력(辨別的)인 요소가 되기 때

문에 점·획을 찍으면서 필순(筆
順)과 획수(劃數)에 대한 학습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자학습은 기초서부터 한자마

다 부수(部首)·획수(劃數)·필순
(筆順)·훈음(訓音)을 익혀서 바
른 한자의 읽기·쓰기를 해야 한
다. 점·획을 한 점 한 획을 잘못
표기하게 되면 자형(字形)과 자의
(字意)가 바뀌게 되어 본래의 문
자의 표기를 놓쳐 오기(誤記)하게
된다.
본 기고(寄稿)는 오기된 한자를

바로 표기하기 위해 오기된 한자의
사례(事例)를 수집해서 각 분야별
로 조사(調査)·정리(整理)한 자료
를 활용해서 한자 바르게 표기하는
데 다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
다. 특히 성명(姓名)·지명(地
名)·족보(族譜)·비문(碑文) 등에
서 한자의 정확한 표기가 극히 중
요하다. 특히 비문(碑文)에서의 오
자인 한자를 정정(訂正)하기란 그
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漢字敎育의推進과正字標記를위한敎學의努力①서론

교육에세이 65

새학년을준비하는마음(1)

오늘 아침 눈뜨자마자 들은
‘남대문 전소’소식은 황당함
과 기막힘 그 자체였고, 조선
의 숨결을 담은 기왓장이 무
너져 내리는데 안타까운 한숨
이 절로 나왔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발전

할수록 대한민국은 사라져 가
는 것 같아 아쉬울 따름이다.
지난 2월 8일은 일본에서

2.8독립선언문을 선포한 지
89년째 되는 날이었다. 하지
만 구정 연휴 오락프로그램에
파묻혀 89년 전 그날에 피탈
된 국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
을 내걸고 선언문을 발표한
순국선열을 기리는 프로그램
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갈수록 잊혀져만 가는 기미

년 독립운동의 열기를 짧은
기고문을 통해서라도 잠시나
마 돌이켜 보고자 한다.
「‘2·8독립선언서’는 일본
도쿄에서 재일 유학생이 발표
한 독립선언으로써 제 1차 세
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창한 민족자
결주의가 계기가 되고, 직접
적으로는 1918년 12월 15일자
에서 재미 한국인들이 한국인
의 독립운동에 대한 미국의
원조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미
국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보도
와, 12월 18일자에 파리강화
회의 및 국제연맹에서 한국을
비롯한 약소민족대표들의 발
언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보도를 접한 재일 유학생들
사이에서 독립운동의 분위기
가 높아졌다. 
이에 동경조선 유학생학우

회는 1919년 1월 동경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웅변대회를 열
어 독립을 위한 구체적인 운
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결의하
고, 실행위원으로 최팔용(崔
八鏞)·김도연(金度演)·백관

수(白 寬洙) 등 10명을 선출
하였다. 실행위원들은 조선청
년독립단을 결성하고 <민족대
회 소집청원 서>와 <독립선언
서>를 작성하고, 송계백(宋繼
白)을 국내로, 이광수(李光
洙)를 상해로 파견하였다. 
드디어 2월 8일 선언서와

청원서를 각국 대사관, 공사
관 및 일본정부, 일본국회 등
에 발송한 다음 기독교청년회
관에서 유학생대회를 열어 독
립선언식을 거행하였다. 
그러나 경찰의 강제 해산으

로 10명의 실행위원을 포함한
27명의 유학생이 검거되었다.
‘2·8독립 선언서’는‘3·1독
립선언서’보다 훨씬 강경하게
일제의 침략을 고발하고 독립
을 위하여 최후의 일인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나라사랑의 길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이런 기념일에라
도 잠깐 짬을 내어 조국을 위
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의 행
적을 되짚어 보는 것도 나라
사랑의 한 방법이 아닌가 생
각해본다.

잊혀져가는己未年나라사랑

자유기고자유기고

일본 전국시대의 일이다.
일본 사무라이 노부나가의 창
선생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
하였다.
“창은 긴 것보다 짧은 것이
재빨리 움직일수 있어서 유리
합니다.”
그러자, 히데요시 무사도

강력하게 반대 주장을 폈다.
“아니요, 창은 길어야 적군
을 멀리서도 찌를 수 있음으
로 긴 것이 유리 합니다.”
노부나가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두 대장에게 30명씩의
무사를 맡기고 3일 동안 훈련
을 시킨 다음에 시합을 해보
고서 긴 창과 짧은 창 중 어
느 것이 유리한가를 결정하기
로 하였다.
창 선생은 그날부터 자기에

게 맡겨진 무사들에게 짧은

창을 나누어 주고 혹독한 기
압을 주면서 맹렬한 훈련을
시작 하였다.
그 결과 3일 뒤에는 모두들

기진맥진해 쓰러지면서 불평
불만을 쏟아놓았다.
“잘 먹이지도 않고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만 시키면 무슨
힘으로 싸운단 말인가?”하면
서 모두 기진하여 사기를 잃
고 축 늘어져 있었다.
그러나 히데요시는 자기편

무사들의 건강 상태부터 한사
람씩 자세히 살핀 뒤에 3일
뒤에 시합이 있다는 것과 긴
창을 쓰는 요령을 설명해 주
고 첫 날은 쉬게 하였다.
둘째 날에는 긴 창을 나누

어 주고 간단히 연습을 시킨
다음 무사들을 자기 곁에 모
아 놓고 조용히 말했다.
“전쟁은 결코 창으로만 이
기는 것이 아니다, 하늘을 찌
를 듯한 용맹과 힘으로서 싸
워야 이긴다”라고 일러주고
고기 등 먹을 것을 많이 나누
어 주었다.
셋째 날도 전날 연습한 것

을 간단히 복습만 하고“수고
많이 했다, 내일의 시합을 대

비해서 오늘은 잠을 많이 자
고 푹 쉬어야 한다”하고 위
로와 격려를 해주면서 또 많
은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자, 무사들은 모두 감

격하고 용기백배하여 히데요
시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내일의 시합에서 꼭 승리하여
보답하겠다고 결심했다.
다음날, 노부나가 앞에서 벌

어진 시합 결과는 긴 창의 히
데요시 편의 대승리로 끝났다.
창 선생편의 군사는 하나

같이 기운이 없는데다가 싸울
의욕조차 없어서 사기충천한
히데요시의 무사들에게 맥없
이 무너져 버렸다.
전쟁은 혹독한 훈련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병사 개
개인의 심신 상태를 살펴 주
고 애정과 격려로서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히데요시는 보여 주었던
것이다.
이것이 어찌 전쟁에만 해당

되는 역사이겠는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

의 지도자들이 갖추어야할 덕
목이 아니겠는가.

가장위대한지도자는가장人間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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